
구라보 홍콩 - 데님 주문 급증하나 전력 부족으로 AJ 증설 

구라보 홍콩 그룹은 중국의 전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데님의 주문이 급증

하고 있어, 이의 대책으로서 에어젯(Air-jet : AJ) 직기를 증설하였다. 

홍콩에 있는 구라보 시장(時裝)과 홍콩에서 과히 멀지 않은 주해(珠海)에 

있는 구라보 주해 방직에 의하면 주해시(市)에서는 전력 부족이 심각하게 되

어 정전이 늘어나고 있다. 시정부(市政府)는 2004년 2월에 주해 공장에게 1주

일에 1일 8시간 정전한다는 것을 통지해 왔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었는데 

2004년 7월에 다시 1주일에 2일 16시간 정전한다는 것을 통지해 왔다. 이 공

장은 1주일에 1일 정전되는 것을 전제로 9월 생산분까지 다 팔아놓은 상태

였다. 그러므로 1주일에 1일 이상의 정전은 딜리버리(delivery)에 지장이 생기

므로, 원래 2005년에 증설하려던 계획을 앞당겨, “에어젯” 직기를 18대 증설

하기로 하고 2004년 10월부터 가동함으로써 전력은 부족한 상황에서 절실한 

데님의 수요에 알맞게 조치를 취하였다. 

데님은 일본ㆍ유럽ㆍ.미국의 수요가 모두 활발하여, 구라보에게도 2003년

도와 비교하여 한 자리 수 더 많은 수량을 주문해 오는 기업도 적지 않다고 

한다. 구라보에서는 이 공장에서 당초부터 여유 있게 3,000kW를 확보하고 

있는데, 현재로선 2,400kW만을 사용하고 있어 “에어젯” 직기를 증설하여도 

충분히 직기를 가동할 수 있다고 한다. ♣ 


